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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세계 무역 성장률 완만한 회복세 예상
- 2014년 2.8%, 2015년 3.3%, 2016년 4.0% 성장 전망 -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는 ‘15. 4. 14. (화) 2014년 무역 통계 및

2015/16 무역 성장 전망치를 발표했다.

[2014년 세계 무역 성장률]

□ 2014년 세계 무역 성장률(물량 기준)은 전년대비 2.8% 성장하였으

며(2013년 2.1%), 2015년 3.3%, 2016년 4.0%의 완만한 성장세(modest

recovery)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ㅇ 2014년 세계 상품 수출(가격 기준)은 전년대비 0.7% 증가한 18.95

조 달러를 기록했다.

-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분야가 2014년 4분기 들어 모두 마이

너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철강 및 전기통신 장비분야는 회복세

로 돌아섰다.

* 상품별 수출증가율 변화(‘13년 4분기→’14년 4분기/%,전년대비)

- 철강 : 2.4%, 전기통신 장비 : 3%, 여타 제조업(화학, 자동차, 의류 등):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

ㅇ 서비스는 전년대비 4% 성장한 4.85조 원 달러를 기록했다.

- 제조서비스 분야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나머지 상업 서비스 분야는 전년대비 5%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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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무역 성장률이 국내총생산(이하 GDP) 성장률을 넘어서긴 했

으나 3년 연속(2012∼2014년) 3% 미만의 저성장률을 기록하고 있

으며, 이는 1990∼2008년간의 무역 성장률 평균치인 5.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ㅇ 1980∼1984년도에 무역이 이와 유사한 저성장률을 보인 바 있

으나 이는 오일쇼크와 불경기에 의한 것으로서, 경기가 회복 중

인 현재와는 다소 다른 상황이다.

ㅇ 최근의 무역 성장률 부진은 경기 구조적 요인과 경기순환적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 (구조적 측면) 90년대에 급속한 세계화 및 정보기술(IT)·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급속한 경기 성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 (경기순환적 측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시장의 수요 감소와

개도국의 성장세 위축으로 GDP 성장률이 둔화했다.

<2011 ~ 2016년 상품무역 성장률(%)>

2011 2012 2013 2014 2015(전망) 2016(전망)

세계 5.4 2.2 2.4 2.8 3.3 4.0

수출 2011 2012 2013 2014 2015(전망) 2016(전망)
선진국 5.2 1.1 1.6 2.2 3.2 4.4

개발도상국 5.8 3.7 3.9 3.3 3.6 4.1
북미 6.6 4.5 2.8 4.3 4.5 4.9

중남미 6.6 0.8 1.5 -2.5 0.2 1.6

유럽 5.6 0.8 1.6 1.9 3.0 3.7
아시아 6.0 2.7 5.0 4.9 5.0 5.4

기타 2.0 4.0 0.7 0.1 -0.6 0.3
수입 2011 2012 2013 2014 2015(전망) 2016(전망)

선진국 3.4 -0.1 -0.2 3.2 3.2 3.5

개발도상국 7.8 4.9 5.3 2.0 3.7 5.0
북미 4.4 3.2 1.1 4.4 4.9 5.1

중남미 12.6 2.3 3.2 -3.0 -0.5 3.1
유럽 3.2 -1.8 -0.3 2.8 2.7 3.1

아시아 6.5 3.6 4.8 3.6 5.1 5.1
기타 7.9 9.9 3.9 0.0 -2.4 1.0

* 기타 : 아프리카, 독립국가 연합, 중동 * 자료: WTO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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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

□ 2015년 세계 무역 성장률 3.3%, 2016년 4%로 전망*되며, 선진국

보다 개도국의 수출입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은 GDP 성장률 3%를 기초로 산정

** ‘15년 수출 : 선진국 3.2%, 개도국 3.6% / 수입 : 선진국 3.2%, 개도국 3.7%

ㅇ 개도국의 성장률 하락 등 예상보다 낮은 GDP 성장률, 지정학

적 갈등의 증가, 선진국들의 상이한 통화 정책 등이 향후 무역

성장률 전망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2015년 무역 성장률 전망치>

구 분 총교역
선진
경제권

개도국
및 CIS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기타*

수출
3.3%

3.2% 3.6% 4.5% 0.2% 3.0% 5.0% -0.6%
수입 3.2% 3.7% 4.9% -0.5% 2.7% 5.1% -2.4%

* 기타 : 아프리카, 독립국가 연합, 중동 * 자료: WTO사무국

□ 그간 세계 무역은 세계 경제보다 2배가량 높은 성장률을 유지(무

역성장률 : GDP성장률 = 2:1)해왔으나, 지난 3년간(2012∼2014년)은

무역과 GDP가 동일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세계 상품무역 및 GDP 증가 (%.전년대비,‘07~’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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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사무총장은 앞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갈 무역의 역할과 WTO의 기여를 강

조했다.

ㅇ 특히, WTO는 현재 발리 패키지 후속조치 이행, 7월 말까지 도

하개발아젠다(DDA) 작업계획 수립, 정보통신협정(ITA) 확대 협

상,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등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노력이

세계 경제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과장 김호철(☎ 044-203-56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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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출 (금액, 총교역 대비 비중) 수입 (금액, 총교역 대비 비중)

전세계 교역 EU내 교역 제외시 전세계 교역 EU내 교역 제외시

상품 교역
수출 7위

(5,730억불, 2%)

수출 5위

(5,730억불, 3.8%)

수입 9위

(5,260억불, 2.8%)

수입 6위

(5,260억불, 3.5%)

서비스 교역
수출 16위

(1,060억불, 2.4%)

수출 9위

(1,060억불, 2.9%)

수입 12위

(1,140억불, 2.4%)

수입 8위

(1,140억불, 3.1%)

순위 수출국 수출액
(10억$)

비중(%) 전년비
(%)

수입국 수입액
(10억$)

비중(%) 전년비
(%)

1 미국 686 14.1 3 미국 454 9.6 4
2 영국 329 6.8 4 중국 382 8.1 16
3 독일 267 5.5 5 독일 327 6.9 1
4 프랑스 263 5.4 4 프랑스 244 5.1 6
5 중국 222 4.6 8 일본 190 4.0 12
6 일본 158 3.3 9 영국 189 4.0 -1
7 네덜란드 156 3.2 11 네덜란드 165 3.5 8
8 인도 154 3.2 4 아일랜드 142 3.0 16
9 스페인 135 2.8 5 싱가포르 130 2.7 0
10 아일랜드 133 2.7 9 인도 124 2.6 -1
- - - - - - - - -
12 - - - - 한국 114 2.4 4
16 한국 106 2.2 3 - - - -

참고  2014년 상품/서비스 주요 교역국(EU내 교역 포함)

*자료: WTO 사무국

<상품>

순위 수출국 수출액
(10억$) 비중(%)

전년비
(%) 수입국 수입액

(10억$) 비중(%)
전년비
(%)

1 중국 2343 12.4 6 미국 2409 12.7 3
2 미국 1623 8.6 3 중국 1960 10.3 1
3 독일 1511 8.0 4 독일 1217 6.4 2
4 일본 684 3.6 -4 일본 822 4.3 -1
5 네덜란드 672 3.6 0 영국 683 3.6 4
6 프랑스 583 3.1 0 프랑스 679 3.6 0
7 한국 573 3.0 2 홍콩 601 3.2 -3
8 이탈리아 529 2.8 2 네덜란드 587 3.1 0
9 홍콩 524 2.8 -2 한국 526 2.8 2
10 영국 507 2.7 -6 캐나다 475 2.5 0

<서비스>

※ 우리나라 관련 내역


